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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SK브로드밴드 원청은 즉각 비정규직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SK원청·협력사협의회·노동조합, 3자협의체’ 수용하고 문제 해결해야
SK그룹본사 빌딩 점거농성 중 연행된 노동자들도 조속히 석방되어야

1.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 서비스센터(행복센터)의 비정규직(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설치․수리․AS 관련 업무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으로 SK브로드밴드 비

정규직 노동조합(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소속)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문제 해결, 장시간․저임금 노동조건 개선, 

작업 안전 제고 등과 같은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하며 상

식적이다. 지금 전 사회가 간접고용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뽑고 있지 않은가.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는 말로만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SK브로드밴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

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간접고용은 하청, 재하청, 도급, 특수고용 등의 복잡한 고용관계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

인 권리를 박탈한다. 원청인 SK브로드밴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확보하고 기업을 키워가면서도, 사용자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외면하고 있다.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기업은 당연히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과의 직접 교섭 및 3자 협의체’요구는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SK그룹과 SK브

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를 키워왔고, 지금도 SK브로드밴드를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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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속에서 도급계약자란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

제의 해결에 원청이자,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인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 본사가 전향적으

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더불어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기본권인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은 결코 어려운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호소이자,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

에 불과하다.

4. 지금은 한 겨울이고, 거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너무나 크다. SK브로드밴드 비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숙농성이 50일에 달하고 있다.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에 노

동조합이 제안한 3자협의체를 수용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고용구조가 비슷한 씨앤앰 사태도 3자협의체 방식을 통해 해결되었다. SK브로

드밴드가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SK그룹과 SK브로드밴드는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

서라. 또한, 경찰도 SK그룹 본사에서 평화롭게 농성을 진행하다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노

동자들을 즉시 석방하기 바란다. 끝.


